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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세계적인 CO2 저감 요구에 따라 자동차 분야에서도 CO2 감축을 위한 엄격한 규제가 발

효되고 있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방법 및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. 이와 같

은 대·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 총중량 3.5톤 이하의 승용차량의 경우 차대동

력계상에서 모드 주행을 통하여 주행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분석하고 배출가스와 연비를 

규제한다. 하지만 총중량 3.5톤 이상의 중대형 차량의 경우 차대동력계 마련 등 기반설비 구

축의 문제로 연비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. 

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시험차량의 연료소모율 및 배출가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험 중량, 

환경, 주행저항, 시험모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. 그중에 주행저항은 차량

시험의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이며, 중요 변수이다. 

 주행저항을 차대동력계상에서 모사하기 위해서는 시험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발생하

는 주행 저항력을 측정하여야 하며, 그 측정 방법으로 도로주행저항(Coast-down)이 있다.

 중대형 차량의 경우 무게에 의한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량 보다 긴 평지조건

이 요구된다. 또한 승용차량에 비해 차량총중량에서 적재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

적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.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⦁외 중대형 차량 시험의 경우 실

제 도로에서의 타행주행 시험보다 Simulation을 통한 주행저항 산출을 이용하고 있다. 

Simulation의 경우 각 조건에 따라 보정계수에 의해 계산이 됨으로 실 도로 타행주행을 통해 

계산된 주행저항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.

 본 비교시험에서 실제 도로 타행주행을 통해 얻어진 주행저항과 Simulation을 통해 산출된 

주행저항을 각각 차대동력계상에서 모사하여, 주행저항 산출방법에 따른 시험차량의 연비를 

비교분석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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